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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[1.26]

Ⅰ. 상담실적

ㅇ 상담기간: 2026. 1. 23.(금) 07:00 ～ 2026. 1. 25.(일) 22:00

ㅇ 상담건수: 1,373건

Ⅱ. 주요의견 내용

Ⅲ. 청원현황

ㅇ 신규청원

     - 2건.

  ㅇ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
    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http://petitions.kbs.co.kr)

○ 방송 호평(2명)

   -프로그램명 :「더 로직」[1회]

-방송일시 : 2026. 1. 22.(목) 2TV (21:50-23:05)

    사회적인 관심사를 여러 사람들의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풀어주어 관심이 갔다.

이날 ‘주 4.5일제’를 주제로 다뤘는데 흥미롭게 잘 시청했다.

○ 출연자 섭외 제언(3명)

   -프로그램명 :「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」

-방송일시 : 1TV (토) (08:30-09:30)

   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패널들이 있다. 항상 주제가 바뀌는데, 동일한 출

연자들이 매번 다른 소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

이 든다. 다양한 주제에 맞게 다양한 출연자를 섭외해야 한다. 또한 고령화 시대에

60대가 시니어로 출연하는 것도 공감이 안 된다.

http://petitions.kb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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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373건
○ 형태별 분류

전화 인터넷 우편·FAX 방문 ARS1) 계
670 250 - - 453 1,373

○ 채널별 분류

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
593 520 15 - 2 243 1,373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
309 1,064 - 1,373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
1,079 1 61 232 1,373

시청자 의견 문     의

【편 성】

ㅇ「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」

- 후속 방송 요청

【시사․교양】

ㅇ「다큐 인사이트」

- 방송 호평

ㅇ「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」

- 출연자 섭외 제언

ㅇ「추적 60분」

- 방송 호평

ㅇ「동행」

- 출연자 섭외 제언

ㅇ「더 로직」

- 방송 호평

【라디오】

ㅇ「바른 말 고운 말」

- 방송(소재) 추천

ㅇ「정관용의 시사본부」

- 출연자 섭외 제언

【방 송】
ㅇ「뮤직뱅크」
- ‘EXO 사전 투표’ 문의 129건

ㅇ「6시 내고향」
- ‘홍어회’ 연락처 문의 114건

ㅇ 주말드라마「화려한 날들」
- ‘극본 제언’ 32건

ㅇ「가요무대」
- ‘방청’ 문의 25건

ㅇ「전국노래자랑」
- ‘출연자’ 문의 24건

【기 술】
ㅇ「난시청」문의 1건

【경 영】
ㅇ「홈페이지」문의 31건
ㅇ「수신료」문의 6건
ㅇ「프로그램 구입」문의 20건
ㅇ「주차」문의 1건 외 3건

【기 타】
ㅇ 한전 문의사항 포함 232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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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 세부내용

[ 편 성 ]

후속 방송 요청

ㅇ「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」(1명)

- 2011. 11. 11.∼ 2014. 8. 1. 2TV 방송. (총 124부작)

- 재미있게 시청했던 프로그램인데, 왜 갑자기 종영된 것인지 이

해를 못 하겠다.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재미있게 시청하

셨다.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로우니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[ 시사․교양 ]

방송 호평

ㅇ「다큐 인사이트」‘슈퍼 다이닝: 뉴욕의 한식 셰프들’ (1명)

- 2026. 1. 22.(목) 1TV (22:00-22:50)

- 우리나라가 국력이 높아지다 보니 K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

상이 올라가는 것 같다. 이날 방송을 통해 뉴욕에서 인기를 끌

고 있는 한식을 보니 자부심이 느껴졌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출연자 섭외 제언

ㅇ「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」(3명)

- 1TV (토) (08:30-09:30)

-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패널들이 있다. 항상 주제가

바뀌는데, 동일한 출연자들이 매번 다른 소재로 이야기하는 것

을 들으면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. 다양한 주제

에 맞게 다양한 출연자를 섭외해야 한다. 또한 고령화 시대에

60대가 시니어로 출연하는 것도 공감이 안 된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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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세부내용

방송 호평

ㅇ「추적 60분」‘전직 쿠팡 내부자의 증언 ? 로켓 제국의 그림자’

(2명)

- 2026. 1. 24.(토) 1TV (15:20-16:10) (재)

- KBS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잘 본다. 특히 해당 프로그램

이 사회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하는 것 같아 좋아한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

출연자 섭외 제언

ㅇ「동행」‘다시 쓰는 채아네 첫 페이지’ (1명)

- 2026. 1. 24.(토) 1TV (18:00-18:55)

- 이날 방송의 출연자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. 쪽방촌이나 고

시촌에만 가봐도 훨씬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. 이

날 출연자는 나이도 젊고 직업도 있었다. 더 어려운 사람들을

섭외해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방송 호평

ㅇ「더 로직」[1회] (2명)

- 2026. 1. 22.(목) 2TV (21:50-23:05)

- 사회적인 관심사를 여러 사람들의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풀어

주어 관심이 갔다. 이날 ‘주 4.5일제’를 주제로 다뤘는데 흥미

롭게 잘 시청했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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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세부내용

[ 라디오 ]

방송(소재) 추천

ㅇ「바른 말 고운 말」(1명)

- 1R (월-토) (06:56-06:58)

- 주로 단어의 해석이나 쓰임새 등을 다루는 것 같은데, 문장의

구조나 이상한 표현 등에 대해서도 다뤄주었으면 한다. 예를

들면 스포츠 뉴스에서 진행자가 “왼쪽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

습니다.” 등의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, 시합에서 조심할 필요

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. 즉 ‘필요’라는 단어

가 남발되고 있다.

※의견제시자 : h**

출연자 섭외 제언

ㅇ「정관용의 시사본부」‘직진본능, 직설하고 Go!’(1명)

- 2026. 1. 25.(일) 1R (12:10-13:58)

- 여야 패널이 균등하게 출연해야 하는데, 여당 측 패널만 출연

했다. 그래서 두 패널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데 듣기 불편했

다. 패널을 섭외할 때 균형을 맞춰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
